
LG화학, 여수에서 사랑의 연탄 배달

LG화학 여수공장(주재임원 유근창 부사장)이 4년째 겨울마다 불우이웃에 연탄을 전달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LG화학은 11월 25-26일 여수시 충무동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100가구에 각 200장씩 총 2만장의 연탄을 전

달했다.

<사랑의 연탄배달>은 2007년부터 시작해 4년째로 매년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이면 벌이는 연례행사이며, 특

히 연탄 구입비를 회사에서 일부 보태고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련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LG화학 노조도는 별도로 쌀을 전달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LG화학은 “여수공장은 지역 이웃과의 나눔실천을 위해 회사 지원 1억원, 임직원 모금 1억원 등 2억원의 자

금을 마련해 연탄 전달을 포함 청소년지원, 아동센터 지원, 바다 등 자연환경보호활동, 혼자사는 노인 돌보기,

복지단체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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